
7-4-2010 주간 메세지 

성시: 시편 12:1-7 

본문: 디모데전서 3:16 

제목: 경건의 신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신비 중 첫 번째 것은 “경건의 

신비”이다. 이 신비를 요약한다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사람이란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가 위대한 

성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번역한 성경들은 조만간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바로 “그”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기로 나타나셨다는 말이다. 이것이 왜 “신비”로 불려지는가? 

이 사실은 밤을 새워 설명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을 갈아 입히고, “예수야, 그것을 입에 

넣으면 안돼, 저것도 입에 넣으면 안돼.”라고 말했을 것이다. 

에수님도 다른 아이들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 속에서 자라갔다 (눅 2:52).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으며 한 여인이 그를 돌봐야만 했다. 한 여인이 그를 먹이고 

씻겼다. 어떻게 한 여인이 하나님을 씻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신다면 대단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고전 1:25)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고전 1:21)고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고전 4:10)이라고 증거했고, 또 “만일 너희 기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고전 3;18)고 증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비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결코 

애쓰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시어 

자신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지 

않으시며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보임을 알게 하시 위하여 여자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이나 무성생식을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한갖 

바보 짓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신다. 

시험관 아기와는 비교도 안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단순한 

흙에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 (창 2:7).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자 없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실 수 있다 (창 2:21,22). 셋째, 

하나님께서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남자를 만드실 수 있다(눅 

1:31) . 넷째,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게 해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 (엡 5:31).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사실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보이기 때문이다. 바보는 자신이 

바보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하여금 남자와 관게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세상 지혜를 쓰시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지혜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고전 

1:20-21)고 증거했다. 

 

    고대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로 불렸다. 

“철학”이란 말의 뜻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헤를 사용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하여 여자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게 하셨던 

것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요 1:1-3)이 

한 여인의 태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헤로 알 수 없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긴다.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의 태두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어리석었음을 심판의 날 단 

하루에 알게 하실 것이다. 

 

      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한 여인의 태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하셔서 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택하셨던 것이다. 

사람들은 깊은 하나님의 지헤를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비과학적”이란 말로 불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던가?”라고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였다면 성령께서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이 되게 하셔서 레위기서에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셔야만 하셨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씨는 

이미 죄로 인하여 썩는 씨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되신대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인의 씨”(창 3;15)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 신비를 알 

수 없기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고 증거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기에 아담의 자손의 죄를 

가지시지 않고 의롭게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으며 이방인들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마 

4:15-16)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셔서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으며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오백여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올라가셨으며 조만간 다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건의 신비”는 지금도 게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다. 이 

경건의 신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모두 바보들로 만드시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7-4-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2:1-7 

Main scripture: 1Timothy 3; 16 

Subject: The mystery of godliness 

      The first mystery in the gospel of Chris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This mystery can be summarized as “God manifest 

in the flesh”.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God manifest 

in the flesh” and “He manifest in the flesh”. It has been well 

known fact that he (Jesus) was manifest in the flesh. In other 

word Jesus has been known to men that he was a man; they 

believe that he is one of great holy men. Any bible that 

translated as God instead of He must have taken a great error, 

for it has built a ground that the Anti-Christ could insist 

himself as God manifest in the flesh thereon in the future. But 

“God manifest in the flesh” can easily explain that Jesus is 

God manifest in the flesh. 

     “God manifest in the flesh”: this means that God was born 

as a baby. Then why is this called a mystery? Because no one 

can explain this fact even though he tries explain this 

mysterious thing all night. Changing Jesus’ clothes, Mary 

could have spoken to him, “Jesus, don’t put this into your 

mouth, not that either!”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ur with God and man (Luke 2:52). God had 

to come as a baby, and a woman had to take care of him. A 

woman had to feed him, and wash him.  How can a woman 

wash the body of God? It is impossible for our reason to 

understand it. 

 

     God doesn’t have to do anything great to put men in 

confusion,
 
because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en;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en.”(1Cor. 

1:25) Bible also says that it pleased God by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to save them that believe.(1Cor. 1:21) Apostle 

Paul also testified, We are fools for Christ's sake.(1Cor. 

4:10) and If any man among you seemeth to be wise in this 

world, let him become a fool, that he may be wise.(1Cor. 

3:18) 

     God never tries to do anything to reveal his mystery. God 

never has done anything to make men fools so that they may 

understand their foolishness, neither he need to do anything. 

God mad woman conceive a baby without having sexual 

relationship with man. Men try to do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sexual reproduction and other various methods to imitate 

the wisdom of God. But all these things are in vain, for they 

are foolish ones at all. 

 

       In the scripture, God reveals four different methods to 

make man. First, God can make man with simple dust (Gen. 

2:7). Second, God can make woman from man without woman 

(Gen. 2:21-22). Third, God can make man from woman 

without man (Luke 1:31). Fourth, God can make man from the 

marriage of man and woman (Eph. 5:31). God can make man 

using four different methods.  

 

     Some people don’t believe that God was born a baby, 

because they are fools. Fools never understand themselves 

fools,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y are fools. God made a 

woman to conceive a baby without man, because he had the 

reason why he had to use that method. He didn’t use the 

wisdom of the world to do tha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reason:  “Where is the wise? where is the scribe? where is 

the disputer of this world? hath not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is world?  
21

For after that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by wisdom knew not God, it pleased God by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to save them that 

believe.”(1Cor. 1:20-21)  

 

     Ancient philosophers were call as “the men that love the 

wisdom” that explains the meaning of philosophy. But they 

used their wisdom to be away from God. God made a woman 

give a birth to baby without man to make him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o make them ashamed.  God made the Word in 

the beginning as well as God the Creator (John 1:1-3) to be 

conceived by the Holy Ghost in the womb of a woman. Foolish 

men think the things foolish that they cannot understand with 

their wisdom. They consider everything foolish that cannot be 

explained in the realm of human philosophy and science. But 

God shall make them understand rather themselves to be 

foolish ones in a day of the Judgment when he comes again.  

 

     Sinners cannot understand why God made His only 

begotten Son be conceived in the womb of a woman without 

man to be born a baby. But God had to take that way to give 

the life unto the sinners, because he so love them in the world. 

Not trying the deep wisdom of God, men think how such 

thing could happen to make God foolish one saying “Not 

scientific”. If they had tried to think why God had to be born 

in this mysterious way in the world, and prayed, then the 

Holy Ghost must have made them understand through the 

scriptures. 

     God had to make his only begotten Son is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 29). 

According to the prophesy of Leviticus, Jesus had to be the 

burnt offering, the meat offering, the peace offering, the sin 

offering and the trespass offering. Jesus was born as the seed 

of woman (Gen. 3:15), not the seed of man according to the 

prophecy in the scriptures, for the seed of man has been 

corrupted because of sins.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is 

mystery without the Holy Ghost, and Apostle Peter testified: 

“
23

Being born again, not of corruptible seed, but of 

incorruptible, by the word of God, which liveth and 

abideth for ever.”(1Pet. 1:23) 

     Jesus was born of the Holy Ghost in righteousness not 

affected by the sin of Adam; and he could be the sin offering to 

redeem of our sins; and he appeared as the light of the Gentiles 

(Matt. 4;15-16) to be preached unto the Gentiles, believed in 

the world; he finished all things; and he was lifted to heaven in 

the presence of five hundred men; and he shall come again 

with his glory to receive the glory from the believers, and he 

shall judge the unbelievers. The mystery of godliness shall be 

continued until he comes. When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appears again, he shall make all the 

wise men in the world fools, and he shall be glorified among 

all his saints. Amen. Hallelujah!! 


